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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복식을 현대 패션에 재해석하려는 디자이너에게는 유물의 형태·재질·치수와 같은 실물 정보뿐 아니

라, 복식사적 해석·상징성·역사적 맥락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정보는 박물관 유물 데이터베

이스와 학술 논문이라는 서로 다른 자료원에 분산되어 있어, 디자이너가 기획 과정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탐

색하고 디자인 근거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범용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경우, 전통복식 

고유의 실물 근거와 문화적 맥락이 누락된 일반론적 응답이 산출되어 디자인 기획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유물 데이터베이스와 동 박물관 발행 ｢한국복식｣ 학술지 코퍼
스를 이중 지식원으로 활용하는 검색 증강 생성 기반 패션 디자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설계·구현하였다. 

시스템은 디자이너의 질문 의도에 따라 실물 정보 중심, 학술 해석 중심, 또는 양쪽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선별하여 응답의 근거로 제공한다. 패션 디자인 기획 질의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검색 증강 생성

미적용 시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은 모든 질의에서 유물 소장번호와 학술 논문 인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반론적 디자인 제안에 머물렀으나, 적용 시에는 질의당 평균 유물 3건, 논문 5건의 출처가 응답 근거로

활용되었고 인용된 소장번호는 전수가 박물관 DB의 실존 유물과 일치하였다. 확장된 후속 포트폴리오 평가

에서도 질문 의도에 기반한 자료 선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였고, 실물 근거가 필요한 질의에서는 분리 유지 

구조가 단일 병합 구조 대조군보다 실물 근거 확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FEA 모델 관점

에서 분석한 결과, 유물 실측 정보는 기능적 차원의 물리적 근거를, 논문의 복식사적 해석은 표현적·심미적

차원의 문화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디자이너가 세 차원 모두에서 자료에 기반한 기획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복식 아카이브와 학술 문헌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를 통해, 디자이너가 전통복식 자료에 기반한 근거 있는 디자인 기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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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전통복식은 현대 패션 디자인의 핵심 영

감원 가운데 하나이다.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징을 

현대 여성복에 재해석하거나(Kim & Kim, 2022), 

문화적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전통을 활용한 디자

인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Chang & Kam, 2025), 가

상환경에서 전통복식을 디지털 패션으로 재구성하

는 시도(Gwak & Kim, 2023) 등이 보여주듯, 전통

복식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패션 

창작의 실질적 자원이다.

그런데 전통복식의 가치를 현대 패션 기획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려면, 디자이너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유물의 

재질, 치수, 구조, 문양과 같은 실물 정보이고, 다

른 하나는 그 유물이 어떤 시대·계층·의례적 맥락

에서 착용되었는지,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복식사적 해석이다. 문제는 이 두 유형의 정

보가 서로 다른 자료원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물관 유물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에

는 유물명, 시대, 재질, 치수, 이미지 등 실물 기반 

정보가 구조적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해석이 부족

하고, 학술 논문에는 역사적 의미와 복식사적 맥

락이 풍부하지만 특정 유물의 구체적 제원을 빠르

게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덕온공주 복식의 

특징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알고 싶다”와 같은 질

문에 답하려면, 디자이너는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논문 열람을 별도로 수행한 뒤 스스로 종합해야 

했다. 이러한 탐색의 번거로움은 전통복식의 피상

적 차용이나 활용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

하 ‘AI’)은 패션 디자인의 기획, 이미지 생성, 트렌

드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

으며(Kang & Park, 2025),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생성형 AI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Yang & Lee, 2025). 이 가운

데 도메인 특화 접근으로서 저순위 적응(Low-Rank 

Adaptation, 이하 ‘LoRA’) 기반 파인튜닝(fine-tuning)

을 통해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 DNA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연구(Kang & Park, 2025b)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파인튜닝은 이미지 생성에 초점을 두며 

텍스트 기반의 기획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

편 범용 AI에 전통복식 관련 질문을 던질 경우, 구

체적 유물 정보나 복식사적 맥락 없이 일반론적 

설명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이하 

‘LLM’)의 문화적 편향 문제(Gallegos et al., 2024; 

Tao et al., 2024)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유

물 DB와 ｢한국복식(韓國服飾)｣ 학술 논문을 이중 지
식원으로 구성한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이하 ‘RAG’) 기반 패션 디자인 AI 에

이전트를 설계·구현하고, RAG 적용 전후의 응답 

품질을 비교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석주선기

념박물관을 자료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박물관 온

라인 소장품 시스템을 통해 유물명·시대·재질·치

수·해설 등 정형화된 메타데이터가 공개되어 디자

이너가 정량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같은 박물관

에서 발행하는 ｢한국복식｣ 학술지가 동일한 유물
들을 중심으로 복식사적 연구를 축적해 왔기 때문

이다. 두 자료원이 같은 박물관에서 운영·발행됨

에 따라, 외부 검색 결과를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도 유물의 실물 정보와 이를 해석하는 학술 자료

를 같은 출처 생태계 안에서 결합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는 첫째, 유물 DB와 학술 논문을 분리 유지

한 검색 구조가 전통복식 질의응답에 적합한지 살

펴보고, 둘째, 패션 디자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비

교 검증을 통해 RAG 적용이 응답의 구체성과 문

화적 정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검토하며, 셋째, 

디자이너가 별도의 모델 학습 없이도 기 구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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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와 LLM의 결합으로 도메인 특화 수

준의 응답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전통복식 영역에서 이종(heterogeneous) 

자료원을 결합한 RAG 기반 패션 디자인 AI 에이전

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설계 개발 연구이다. 연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박물관 유물 

DB와 학술 논문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각각을 

검색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는 자료 설계를 수행한

다. 둘째, 디자이너의 질문 의도에 따라 적합한 자료

를 선별하는 검색 구조를 설계한다. 셋째, 자료 구성

부터 응답 생성까지의 전체 과정을 실제로 구현한다. 

넷째, 패션 디자인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RAG 적용 

전후의 응답 품질을 Lamb and Kallal(1992)의 기능적·

표현적·심미적(Functional, Expressive, Aesthetic, 이하 

‘FEA’) 모델 관점에서 비교 검증한다.

검증은 패션 디자인 기획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일 질의에 대해 RAG 미적용(범용 LLM 직접 응

답)과 RAG 적용(유물 DB + 학술 논문 기반 응답)

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은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 동향, 생성

형 AI의 패션 디자인 적용과 문화적 한계, RAG의 

도메인 특화 적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통복식의 현대적 활용과 자료 접근의 과제

한국 전통복식을 현대 패션에 활용하는 연구는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Kim and Kim(2022)

은 문화융합 관점에서 조선시대 포(袍)의 조형적 

요소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재해석하였고, Chang 

and Kam(2025)은 문화적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전

통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전략을 분석하였다. Gwak 

and Kim(2023)은 철릭(帖裏)을 가상환경에서 디지

털 패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지속 가

능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통복식이 현대 패션 창작의 실질적 원천으로 기

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전통복식 자료는 크

게 두 종류의 자료원에 축적되어 있다. 하나는 박물

관이 보유한 유물 데이터베이스로, 유물명, 시대, 재

질, 용도, 치수, 해설, 이미지와 같은 실물 정보가 구

조적으로 정리되어 있다(Kang & Kwon, 2025). 체계

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문화유산 연구와 교육의 

기반이 되며(Kim, 2023), 최근에는 국제 이미지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 이하 ‘IIIF’)를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의 접근성 확보도 논의되고 있다(Han & Do, 2025). 

다른 하나는 학술 논문으로, 특정 유물이나 복식 유

형의 역사적 의미, 상징성, 복식사적 위치, 비교 연

구 등이 서술적 형태로 축적되어 있다. 패션 디자이

너가 전통복식을 활용해 기획안을 구성하려면 이 두 

자료원을 함께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조선시대 원삼의 문양과 색채를 현대 컬렉션에 

적용하려면?”이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실제 원삼 

유물의 재질·치수·문양 정보(유물 DB)와 함께 원삼

의 착용 맥락·의례적 의미·시대별 변천에 대한 해

석(학술 논문)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전

통복식 활용 연구가 주로 특정 유물의 디자인 개발

이나 문화융합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분산된 실

물 정보와 학술 해석을 대화형으로 결합해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 수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2. 패션 분야에서 AI의 활용 확산과 도메인 

특화의 필요성

생성형 AI는 패션 디자인의 기획, 이미지 생성, 

트렌드 예측, 소재 탐색 등 다양한 단계에서 빠르

게 확산되고 있으며, 패션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걸쳐 AI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다(Oh et a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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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로세스 측면에서 Lee and Lee(2021)는 AI 기

반 디자인 도구가 패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의 

각 단계에 적용 가능함을 논의하였고, Yang and 

Lee(2025)는 영감 수집, 콘셉트 개발, 디자인 전개

의 각 단계에서 생성형 AI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

화하였다. Kang and Park(2025a)는 생성형 AI를 활

용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 컬렉션 구현을 통

해 AI가 기획·시각화 과정에서 창의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산업 현장에서는 

Kim et al.(2022)이 패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현황을 분석하였고, 

Lee and Lee(2025)는 인간-AI 협업 사례를 통해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Shin and Lee(2025)는 

패션 제품 개발 중심 생성형 AI 플랫폼의 동향을 

분석하여 디자인 기획 주체의 다변화를 논의하였다.

이처럼 패션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산업과 교육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범용 생성형 AI가 패션 

디자인의 모든 맥락에서 동일한 수준의 응답 품질

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복식과 같이 특

정 문화권의 역사적 맥락과 상징 체계가 깊이 관여

하는 영역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LLM이 특정 문

화나 언어권의 개념을 불균형하게 다루거나 일반화

된 상징으로 환원하는 경향(Gallegos et al., 2024; 

Tao et al., 2024)은 이 점을 뒷받침한다. 패션 디자

이너가 AI에게 특정 유물이나 복식사적 맥락에 기

반한 구체적 제안을 요청할 경우, 범용 모델은 출처

나 근거 없이 추상적 설명에 머무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AI를 실질적 협업 도구로 활용하려면, 단

순히 창의적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하는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제가 논의

되고 있다. 박물관 맥락에서 LLM 챗봇이 방문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역사적·문화적 사

실에 대한 환각(hallucination)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큐레이션된 지식에 기반한 RAG 

접근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패션 디자인 AI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하여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도메

인 특화된 지식원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검색 증강 생성(RAG)의 개념과 도메인 적용

RAG는 LLM이 응답을 생성하기 전에 관련 외부 

자료를 먼저 검색하여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방식

이다(Lewis et al., 2020). 이는 도서관 사서가 이용자

의 질문에 맞는 자료를 먼저 찾아 제시한 뒤, 그 자

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다. 모델 내부의 학습된 지식만으로 응답하는 것

이 아니라,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실시간으로 찾아 

그 내용을 응답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최신 정보

나 전문 영역의 지식을 포함한 보다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RAG 기술의 최신 동향

과 다양한 도메인 적용 사례를 정리한 서베이 연구

(Lee & Bae, 2024)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 분야에

서는 Sanguigni et al.(2025)이 검색된 의류 이미지를 

텍스트 반전(textual inversion) 기법으로 임베딩 공간

에 투영하여 패션 이미지를 편집하는 멀티모달 

RAG 방법론(Fashion-RAG)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

는 이미지 생성·편집에 초점을 둔 것이며 텍스트 

기반의 도메인 지식 검색을 통해 디자인 기획을 지

원하는 RAG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AI의 도메인 특화 접근으

로는 파인튜닝과 RAG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파인

튜닝은 특정 브랜드나 디자인 스타일의 학습 데이

터를 구축하여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방식으로, 

Kang and Park(2025b)는 LoRA 기반 파인튜닝을 통

해 특정 브랜드 ‘레코드(RE;CODE)’의 디자인 특성

을 생성형 AI로 재현하고 확장하는 가능성을 실증

한 바 있다. 특히 LoRA는 전체 모델 파라미터의 

1% 미만만을 조정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실루엣, 

질감, 소재 조합 등 시각적 디자인 특성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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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할 수 있어, 개인 디자이너나 중소 브랜드도 

접근 가능한 효율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러나 LoRA를 포함한 파인튜닝 접근은 이미지 생성 

모델의 시각적 패턴 학습에 최적화된 것으로, 유물

의 소장 정보, 복식사적 맥락, 학술적 해석과 같은 

텍스트 기반 도메인 지식을 통합하여 디자인 기획

을 지원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

하다. RAG 기반 접근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LLM에 연결하는 방식

이므로, 새로운 유물이나 논문이 추가될 때 모델 재

학습 없이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는 전통복식과 

같이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영역에서 특히 

실용적인 장점이다. 요컨대 파인튜닝과 RAG는 경

쟁적 대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접근으로, 전자가 

시각적 디자인 생성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텍스트 

기반의 근거 있는 기획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RAG의 효과는 검색 단계의 품질과 지식원 선택

에 크게 좌우된다(Gupta et al., 2024).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여 LLM에 전달하느냐에 따

라 응답의 신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패션 디자

인 분야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유물 DB는 

짧고 구조적인 실물 정보를 담고 있고, 학술 논문

은 길고 서술적인 해석 정보를 담고 있어, 이 둘을 

하나로 섞어 검색하면 긴 논문 텍스트가 짧은 유

물 정보를 밀어내어 실물 근거가 누락될 위험이 

있다. 최근 이종 지식원을 분리된 구조로 유지하면

서 RAG에 활용하는 연구(Yang et al., 2025)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유물 DB

와 학술 논문을 별도 자료군으로 분리 유지하면서 

질문 의도에 따라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는 이중 

지식원 기반 RAG를 설계 대상으로 삼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구성

본 연구의 1차 지식원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유물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는 박물관 온라

인 소장품 시스템(https://museum.dankook.ac.kr)에서 

수집하여 구조화한 것으로, 2026년 3월 기준 유물 

455건이 저장되어 있다. 각 유물은 유물명, 한자명, 

시대, 재질, 용도, 치수, 설명 텍스트, 관련 인물·가

문, 이미지 등의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유물 455

건 모두 최소 1개 이상의 유물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어 디자이너가 문양·형태·색채를 시각적으로 함

께 검토할 수 있다. 유물은 조선시대 복식이 다수

를 이루되 근대 이후 복식까지 포괄하여, 본 시스

템의 자료 기반이 전통복식을 중심으로 근대복식 

자료까지 함께 담고 있다. 2차 지식원은 석주선기념

박물관이 발행·축적해 온 ｢한국복식｣ 학술지 PDF 

코퍼스(corpus,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 집합)이다. 

이는 불특정 외부 검색 결과를 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물 DB와 동일한 연구 생태계 안에 놓인 

학술 해석 자료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

재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33개 권호를 대상으로 

논문 단위 분리와 분절(chunking, 긴 문서를 검색

에 적합한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수행하여, 총 

15,705개의 검색용 분절을 구축하였다. 전체 데이

터 구성 현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지식원 구성 현황.

구분 항목 수량

유물 DB
유물 건수 455건

이미지 파일 1,794건

학술논문
텍스트 추출 가능 PDF 33개 권호

검색용 분절 합계 15,70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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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개된 학술 문헌과 박물관 소장품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헌·시스템 연구로, 

생성되는 응답에는 원문 출처(저자·호수·페이지)를 

명시하여 인용의 연속성을 보장하였다.

2. 시스템 설계 및 자료 탐색 구조

본 시스템은 <Figure 1>과 같이 자료 구성, 질문 

분류, 자료 검색·선별, 응답 생성, 사용자 인터페이

스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앞의 네 단계가 자

료 준비에서 응답 생성까지의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면, 다섯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계는 

디자이너가 자연어로 질문을 입력하고 응답과 출

처를 확인하는 대화형 탐색 환경을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응답 텍스트와 함께 유물 카드(유물

명·시대·재질·이미지)와 논문 카드(제목·저자·권호)

가 출처 패널로 제시되어, 디자이너가 응답의 근

거를 직접 확인하고 후속 질문으로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

1) 자료 구성

자료 구성 단계에서는 유물 DB와 논문 PDF를 

각각 검색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한다. 유물 데

이터는 원본 설명 필드에 포함된 해설, 재질, 구성, 

문양, 색채 등의 의미 단위를 분리·재배열하고, 유

물명에서 성별 정보와 대표 의복 유형(원삼, 단령, 

저고리 등)을 추출하여 별도 정보로 저장한다. 이

는 디자이너가 ‘원삼’, ‘직물’ 같은 관심 유형으로 

탐색할 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논문 코퍼스는 PDF마다 목차 탐

지와 제목·저자 정보 대조를 거쳐 논문 단위로 분

리한 뒤, 약 400자 단위로 분절한다. 각 분절은 원

본 논문의 제목, 저자, 수록 권호, 분리 신뢰도 등

의 정보를 함께 보유하여, 검색 결과가 어느 논문

의 어떤 범위에서 나온 정보인지를 추적할 수 있

게 한다. 유물 이미지는 현재 의미 검색 대상이 아

니라, 유물 정보와 함께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참조 자료로 제시된다.

Figure 1. 시스템 전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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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분류 및 검색

질문 분류 및 검색 단계에서 시스템은 디자이

너의 질문이 어떤 유형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재질, 치수, 소장번호, 형태와 같은 

실물 속성을 묻는 질문은 유물 자료에서, 역사적 

의미나 상징성, 복식사적 해석을 묻는 질문은 논

문 자료에서, 양쪽이 모두 필요한 질문은 두 자료

군에서 함께 검색한다. 질문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양쪽 자료를 모두 탐색하여 필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한다. 분류 신뢰도가 0.6 미

만이면 안전을 위해 양쪽 자료군을 모두 탐색하며, 

디자이너 모드에서는 ‘현대 컬렉션·재해석·오피스

룩’과 같은 기획 키워드가 감지될 경우 검색어에 

전통복식 키워드(관복·단령·흉배·문양 등)를 자동

으로 부착하여 현대 기획 의도가 전통 자료 탐색

을 밀어내지 않도록 한다. 유물 자료와 논문 자료

를 하나의 검색 공간에 섞지 않고 별도로 유지하

는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 짧고 구조적인 유물 정

보가 길고 서술적인 논문 텍스트에 밀려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각 자료군에서 충분한 

후보를 검색한 뒤, 질문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자료군별 독립 선별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유물 

결과와 논문 결과를 번갈아 결합하여 응답의 근거

로 구성한다. 본 시스템은 두 자료군에 대해 의미 

벡터 모델(Cohere embed-multilingual-v3.0)을 통한 

의미 기반 검색만으로 1차 후보를 확보한 뒤, 의미 

재선별 모델(Cohere rerank-v3.5)로 자료군별 후보

를 추린다. 이 과정에서 각 자료군 내부에서 의미 

검색의 1차 순위와 재선별 순위를 RRF(Reciprocal 

Rank Fusion) 방식으로 균형 있게 결합하여, 양쪽

에서 안정적으로 상위에 오른 자료가 우선되도록 

한다. 패션 디자인 기획 질문은 “덕온공주 복식을 

현대 여성복으로 재해석해줘”처럼 전통복식 자료

와 현대 디자인 방향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

은데, 문맥 기반 재선별기만 사용할 경우 ‘현대 여

성복’이라는 방향 제시에 이끌려 정작 참고 자료

가 되어야 할 전통복식 유물의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RRF는 의미 검색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자

료(덕온공주 관련 유물)와 재선별에서 높은 순위

를 받은 자료를 균형 있게 결합함으로써, 디자이

너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 실물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이때 유물 결과가 존재할 경우 유물 

측에서 최소 3건을 우선 배정한 뒤 남는 슬롯을 

논문으로 채워, 학술 해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유물과 논문 중 한 자료군에서 후보가 회수

되지 않으면 8건 전부를 다른 자료군으로 채운다. 

구체적인 검색 및 생성 설정은 <Table 2>에 정리

하였다.

Table 2. 검색 및 생성 설정.

설정 항목 값 설계 근거

초기 검색 후보 수 20건 유물·논문 양쪽에서 충분한 후보 확보

관련성 선별 후 결과 수 7건 질문과 관련도가 높은 자료만 선별

최종 응답 근거 수 8건 유물·학술 해석을 균형 있게 포함

분류 신뢰도 기준 0.6 기준 이하 시 양쪽 모두 검색

논문 분절 크기 약 400자 문맥 유지하면서 검색 단위 확보

분절 간 중첩 약 60자 인접 분절 간 문맥 연속성 보장

임베딩 모델 Cohere embed-multilingual-v3.0 의미 기반 검색 지원

재선별 모델 Cohere rerank-v3.5 문맥 기반 정확도 향상

선별 결합 방식 RRF 자료 유형 균형 확보

질문 의도 라우터 GPT-5.4-mini 경로 분류의 일관성 확보

응답 생성 모델 GPT-5.4 출처 포함 기획 응답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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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 생성

응답 생성 단계에서는 질문 해석과 답변 작성

을 분리하여 수행한다. 먼저 질문을 분석하여 검

색 경로와 조건을 결정하고, 이후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출처가 포함된 답변을 생성한다. 이러한 

분리는 각 단계에 도메인에 맞는 지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며, 향후 자료나 모델을 변경하

더라도 전체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대화 구조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자이너가 자

연어로 질문을 입력하고, 응답과 함께 그 근거가 

된 유물 정보와 논문 출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다. <Figure 2>와 같이 (A) 채팅 영역

에서 질의와 응답이 표시되며, (B) 유물 DB 출처 

패널과 (C) 학술 논문 출처 패널이 우측에 배치된

다. <Figure 3>은 출처 패널의 상세 구성을 보여준

다. 유물 카드에는 소장번호, 유물명, 시대, 재질, 

대표 이미지가, 논문 카드에는 제목, 저자명, 수록 

권호, 해당 페이지가 표시된다. 대화 이력은 세션

별로 저장되어, 디자이너가 한 질문에서 얻은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이어 가는 연속적 탐

색이 가능하다. 이는 패션 디자인 기획이 단발성 

질의가 아닌, 탐색 → 방향 설정 → 구체화라는 점

진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실무적 특성을 반영

한 것이다. 시스템은 학술적 질의응답에 특화된 

사서(librarian) 모드와, 전통복식 기획을 사실 요약·

해석·디자인 제안·출처의 네 단계로 구조화된 응

답으로 연결하는 디자이너(designer) 모드를 함께 

제공하며, 본 연구의 비교 검증 질의는 모두 디자

이너 모드로 실행하였다.

4. 비교 검증 설계

본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패션 디자인 

Figure 2. 사용자 인터페이스.
Screenshot by the author. (April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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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동일한 질의에 대해 

RAG 미적용 상태(범용 LLM 직접 응답)와 RAG 

적용 상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증 질의는 전

통복식의 서로 다른 유형·요소·맥락을 다루도록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덕온공주 복식 유물

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여성복 기획 방향을 잡

아줘”(특정 인물 유물 기반 기획), 둘째, “원삼의 

색채, 문양, 재질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여성복 캡

슐 컬렉션 콘셉트를 제안해줘”(의례복의 심미적 

요소 활용), 셋째, “거들치마의 접힘 구조와 볼륨

감을 현대 스커트 실루엣 기획으로 재해석해줘”

(전통 의복 구조의 현대적 재해석), 넷째, “관복의 

상징 요소를 현대 여성 오피스룩으로 번역해줘”

(관복의 표현적 상징성 활용)이다. 네 질의는 각각 

FEA 모델의 세 차원(기능적·표현적·심미적)이 복

합적으로 관여하는 기획 상황을 반영하되, 주된 

초점이 다르도록 구성하였다. 이상의 네 질의

(Q1~Q4)가 RAG 적용 시 정보량의 양적 확대—즉 
유물 소장번호·치수와 논문 인용의 유무—를 비교
하기 위한 것이라면, 추가로 선정한 여섯 질의

(Q5~Q10)는 범용 LLM이 도메인 특화 지식 없이

는 정확한 응답을 생성하기 어려운 상황, 곧 정확

성의 질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상의 열 질의를 본 검증의 중심 대상으로 삼되, 라

우터의 세 경로(유물 중심·학술 해석 중심·양쪽 통

합) 분류가 일반 질의 구성으로 확장되어도 안정적

으로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후속 단계에서 스무 

개의 질의로 구성한 확장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마

련하였다. 비교 검증의 분석 관점으로는 Lamb and 

Kallal(1992)의 FEA 모델을 채택하였다. FEA 모델

은 의복 디자인을 사용자 요구(user needs)와 문화

적 맥락(culture) 위에서 세 핵심 차원으로 체계적

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개념 프레임워크이다. 기

능적(Functional) 차원은 착용성, 보호성, 동작 적합

성과 같은 신체 기능 관련 요구를 다루며, 이 맥락

에서는 유물의 재질, 치수, 구조적 구성과 같은 실

물 근거가 해당된다. 표현적(Expressive) 차원은 의

복이 전달하는 문화적 의미, 사회적 역할, 상징적 

가치를 포함하며, 복식사적 해석과 착용 맥락이 

이에 대응한다. 심미적(Aesthetic) 차원은 색채, 실

루엣, 비례, 문양의 시각적 조화를 다루며, 디자인 

기획에서의 조형적 판단 근거에 해당한다. FEA 모

델은 원래 사용자 중심 의복 설계를 위해 제안되

었으나, 이후 다양한 학술 논문에서 소비자 요구 

분석, 디자인 프로세스 안내, 디자인 결과물 평가 

등 다양한 맥락으로 확장 적용되어 왔으며(Orzada 

& Kallal, 2021), 국내에서도 작업복 프로토타입 개

발(Huh, 2023) 등 실제 디자인 개발 연구에서 활용

된 바 있다.

Figure 3. 출처 패널 상세.
Screenshot by the author. (April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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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RAG 적용 전후 응답 비교

1) 거들치마 질의 

유물 3건과 논문 5건이 회수되었다. RAG 미적용 

시 범용 LLM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는 행위를 현

대적 핏 조절 요소로 변환’, ‘파라슈트 거들 스커트’, 

‘오간자 레이어드 랩’ 등 창의적이지만 일반론적인 

디자인 제안을 생성하였다. 이 응답에는 특정 유물

의 실측 치수, 재질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학술 

논문에서 밝혀진 바느질 기법이나 주름 구성 방식 

등 구체적 근거도 부재하였다. <Figure 4>는 이 질의

에 대한 RAG 적용 전후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2) 원삼 질의 

유물 3건과 논문 5건이 회수되었다. RAG 적용 

시 조선시대 원삼 유물과 근대 원삼 등의 실측 치

수(길이, 화장, 품)와 구성 정보가 유물 DB 상세 내

용으로 구체적으로 회수되었다. 왕실용 원삼의 운

문사 재질, 백·홍·황·흑자주 색채 구성, 반가용 원

삼의 대화무늬 모본단 재질 등은 범용 LLM만으로

는 산출할 수 없는 수준의 구체적 실물 정보였다. 

논문 측에서는 실측 치수(길이, 화장, 품)와 구성 정

보가 유물 DB 상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회수되었

다. 왕실용 원삼의 운문사 재질, 백·홍·황·흑자주 

색채 구성, 반가용 원삼의 대화무늬 모본단 재질 

등은 범용 LLM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는 수준의 구

체적 실물 정보였다. 화순옹주 원삼의 구조를 분석

한 연구와 조선후기 궁녀복식을 고찰한 연구 등이 

회수되어, 원삼의 복식사적 위치와 착용 맥락이 함

께 제공되었다(Hwang, 2018; Lee, 2015).

3) 덕온공주 질의

유물 3건과 논문 5건이 회수되었다. 유물 DB에서

는 덕온공주가 혼례하던 해 입었던 당의 2건과 외출

용 장옷 1건이 시대·재질·치수 등 유물 DB 상세 정

보와 함께 회수되었다. 당의 가운데 하나는 자적색 

도류불수단(紫赤色 桃榴佛手緞)에 수복자 직금(壽

福字 織金)이 시행된 겹옷으로 혼례 후 동지 명절에 

착용된 기록이 남아 있고, 다른 하나는 두록색 도류

사에 수복 금박이 찍힌 하절기용 홑당의로서 같은 

의복 유형이라도 계절과 직물 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장옷은 초록색 경광주에 자색 목판깃, 자

주색 끝동이 달린 외출용 겉옷으로 쓰개와 의복의 

이중 용도가 확인된다. 논문 측에서는 복온공주와 

덕온공주의 홍장삼 수본에 나타난 문양을 분석한 연

구와 ｢덕온공주가례등록｣을 바탕으로 공주 가례복
식을 고찰한 연구가 포함되어, 혼례복 문양의 기복

적 상징성과 가례 절차에 따른 복식 구성이 응답 근

거에 반영되었다(Lee, 2012; Son & Lee, 2023).

RAG 적용 시에는 시스템이 유물과 논문 양쪽에

서 자료를 검색하여 유물 3건과 학술 논문 5건을 회

수하였다. 유물 검색에서는 치마 유형의 실제 소장

품 3건이 시대, 재질, 치수 등 유물 DB 상세 정보와 

함께 제시되었다. 논문 검색에서는 조선시대 거들치

마의 형태와 바느질 기법을 분석한 연구에서 3건, 경

기도 포천 이헌충 공과 배위 안동김씨 묘 출토 복식

을 고찰한 연구에서 2건이 선별되어, 거들치마의 허

리 주름 구성과 접음단 구조, 걷어 올리는 방식의 유

형 분류, 출토 유물의 실측 치수에 대한 학술적 해석

이 응답에 반영되었다(Kim & Choi, 2023; Lee, 2019).

4) 관복 질의

유물 3건과 논문 5건이 회수되었다. RAG 미적

용 시 범용 LLM은 “단령의 둥근 깃을 라운드넥 

재킷으로”, “흉배를 스퀘어 브로치로”, “각대를 스

테이트먼트 벨트로” 등의 제안을 생성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관복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사전 

학습 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유물이나 학술

적 근거가 수반되지 않았다. RAG 적용 시에는 유

물 DB에서 소례복 단령 2건과 당상관 대례복 단

령 1건이 유물 DB 상세 정보와 함께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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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AG 적용 전후 응답 비교 (거들치마 질의) - 위: RAG 미적용, 아래: RAG 적용.
Screenshot by the author. (April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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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례복 단령의 쌍학흉배(은사·색사 자수), 자

주색 본사 겉감과 주황색 대화문 갑사(大花紋 甲

紗) 안감의 배색, 4겹 바느질 소매 배래 등의 구체

적 제작 정보가 디자인 제안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2. 질문 의도 분류와 신뢰도

본 시스템은 디자이너의 질문이 입력되면 LLM 

기반 라우터(router)가 질문 의도를 분석하여 검색 

경로를 결정한다. 네 질의 모두에서 라우터는 유

물과 논문 양쪽을 모두 검색하는 ‘both’ 경로를 선

택하였으며, 신뢰도는 0.90~0.95 범위로 산출되었

다. 이는 패션 디자인 재해석 질의가 유물의 실물 

정보와 학술적 해석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며, 라우터가 이를 안정적으로 파악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20개 질의로 확장한 

포트폴리오(db_only 7, paper_only 6, both 7)에서도 

모든 질의가 의도한 경로로 분류되어, 유물 중심·

학술 해석 중심·양쪽 통합의 세 경로 모두에서 분

류가 정확히 수행되었다. 인용의 신뢰도 측면에서

는 앞선 열 질의의 응답에서 추출된 소장번호 26

건과 확장 포트폴리오의 응답에서 추출된 소장번

호 37건이 모두 박물관 유물 DB의 실존 유물과 

전수 일치하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유물을 

가공해 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각 질의의 출처 

인용 현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추가 여

섯 질의(Q5~Q10)는 RAG가 범용 LLM의 도메인 

혼동을 교정하는 질적 기여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

되었으며, 실제 비교 검증에서도 RAG 미적용 응

답에서 해당 혼동 유형의 오류가 관찰되었다. 각 

질의의 혼동 유형과 실제 관찰된 오류, RAG 적용 

시 확보된 근거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3. RAG 적용 전후 유물·논문 출처 인용 비교.

질의
유물 인용

(RAG미적용)

유물 인용

(RAG적용)

논문 인용

(RAG미적용)

논문 인용

(RAG적용)
경로 신뢰도

덕온공주 → 현대 여성복 0 3 0 5 both 0.9

원삼 → 캡슐 컬렉션 0 3 0 5 both 0.95

거들치마 → 현대 스커트 0 3 0 5 both 0.9

관복 → 오피스룩 0 3 0 5 both 0.95

배자 → 레이어드 베스트 0 3 0 5 both 0.9

철릭 → 점프수트 0 3 0 5 both 0.9

활옷 → 이브닝드레스 0 3 0 5 both 0.9

장옷 → 아우터웨어 0 3 0 5 both 0.9

삼회장 → 컬러블로킹 0 3 0 5 both 0.9

심의 → 포멀웨어 0 3 0 5 both 0.9

Table 4. 도메인 혼동 유형별 질의 설계와 실제 관찰 결과.

질의 혼동 유형 RAG 미적용 시 관찰된 오류 RAG 적용 시 확보된 근거

Q5 배자 동음이의어 (한중) 중국 배자(송대 긴 겉옷)와 혼동 DB 유물 11건:조선 배자(조끼형) 확인

Q6 철릭 구조 혼동 기모노/장포와 구분 실패 DB 유물 6건:허리 접합선 구조 확인

Q7 활옷 유사복식 미구분 원삼과 혼동 DB 유물:자수 vs 직금 기법 차이 규명

Q8 장옷 용도 혼동 두루마기/도포와 혼동 DB 유물 5건:쓰개+의복 이중기능 확인

Q9 삼회장 기법 혼동 색동과 혼동 DB 유물 7건:3부위 배색 특징 확인

Q10 심의 문화권 혼동 중국 고대 심의 일반론 나열 DB 유물 2건:상의 4폭·하의 12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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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디자인 기획 관점에서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네 질의(덕온공주, 원삼, 거들치마, 

관복)에 걸친 비교 결과를 Lamb and Kallal(1992)의 

FEA 모델 관점에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기능적 차원에서 RAG 미적용 응답은 ‘실크’, 

‘직물’ 등 일반적 소재명을 나열하는 데 그쳤으나, 

RAG 적용 응답은 운문사, 모본단, 명주 등 유물에

서 직접 확인된 재질명과 실측 치수를 포함하여 

기획안의 소재 선정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표현적 차원에서는 범용 LLM이 ‘왕실 복식의 권

위’ 수준의 추상적 맥락만 제시한 반면, RAG 적용 

시에는 착용 계층, 의례적 배경, 시대별 변천에 대

한 학술적 해석이 포함되어 디자인 콘셉트의 서사

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심미적 차원에서는 범용 

LLM이 서구식 트렌드 팔레트를 제안한 데 비해, 

RAG 적용 응답은 유물의 실제 색상과 문양에 기

반한 재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전통 요소와 현대 

감각 사이의 연결이 구체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

다.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 질의 모

두에서 RAG 미적용 응답은 특정 유물이나 학술 

문헌에 근거를 둔 구체적 서술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RAG 적용 응답은 질의당 평균 3.0건의 유물

과 5.0건의 논문을 출처와 함께 기획 근거로 활용

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패션 디자인 분야에

서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이미지 생성이나 텍스트 

보조를 넘어, 도메인 특화된 지식원에 기반하여 근

거 있는 디자인 기획을 지원하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최근 패션 산업에서 AI 활용

이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나(Lee & Lee, 

2025; Oh et al., 2025),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지 생

성이나 스타일 추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패션 

디자이너가 기획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실물 자료

와 학술적 해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AI 에이전

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본 시스템은 박물

관 유물 DB와 학술 논문을 하나의 대화형 탐색 구

조 안에서 연결함으로써, 패션 기획 실무에서 자료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Kang and Park (2025b)가 실증한 

바와 같이 LoRA 기반 파인튜닝은 적은 파라미터 

조정만으로도 개인 디자이너나 중소 브랜드가 로

컬 환경에서 브랜드 고유의 시각적 디자인 특성을 

재현·확장하게 한다. 그러나 파인튜닝은 실루엣, 

질감, 소재 조합 등 시각적 패턴의 학습과 생성에 

최적화된 접근이며, 유물의 실물 정보나 복식사적 

해석과 같은 텍스트 기반 도메인 지식을 통합하여 

기획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는 RAG가 보다 적합한 

구조를 갖는다. RAG 기반 접근은 앞서 밝힌 대로 

새 유물이나 논문이 추가되어도 모델 재학습 없이 

Table 5. FEA 모델 관점에서의 RAG 적용 전후 응답 비교.

차원 평가 항목 RAG 미적용 RAG 적용 대표 사례

기능적 재질·치수 ‘실크’, ‘비단’ 등 일반명 소장번호·실측 치수·재질명 Q2: 운문사, 모본단

기능적 구조적 특징 ‘풍성한 실루엣’ 추상 설명 부위 명칭·바느질 기법 Q3: 3분류, 접음단

표현적 복식사적 맥락 ‘왕실 복식’ 수준 계층·의례·시대 변천 서술 Q4: 양관 품급 구분

표현적 상징 해석 ‘동양적 권위감’ 일반 표현 구체적 한국 전통 상징 Q1: 홍장삼 기복 세계관

심미적 색채 서구식 팔레트 유물 실제 색상 기반 재해석 Q2: 왕실 vs 반가 배색

심미적 실루엣 트렌드기반 일반론 전통 구조 출발 현대 변형 Q4: 삼각무 → A라인

심미적 도메인 정확성 동음이의어 혼동 가능 한국 고유 맥락 구분 Q5: 조선 vs 중국 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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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갱신할 수 있어, 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되

는 전통복식 영역에 특히 실용적이다.

검색 선별 과정에서 채택한 RRF 결합 방식은 

패션 디자인 기획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 전통복식을 현대 패션으로 재해석

하는 기획 질문은 “덕온공주 복식을 현대 여성복

으로”처럼 전통 자료와 현대 디자인 방향이 하나

의 질문 안에 공존하는 특성이 있다. RRF는 이렇

게 의미 검색 순위와 재선별 순위를 균형 있게 결

합해, 영감의 원천이 되는 실물 자료의 누락을 막

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스템이 유물과 논문을 하

나의 검색 공간에 병합하지 않고 분리 유지하는 

설계의 당위를, 단일 병합 구조와의 간이 비교로 

점검하였다. 이 비교는 의미 벡터 모델·재선별 모

델·1차 검색 개수·최종 응답 근거 수·라우팅 프롬

프트를 모두 동일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동일한 질

의 세트를 양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행하였으며, 

두 구조의 유일한 차이는 유물과 논문을 별도 자

료군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다. 검색 단계의 단일 

병합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물 근거가 필요한 

14개 질의 가운데 분리 유지 시스템은 전 질의에

서 유물 후보를 확보한 반면 병합 구조는 6개 질

의에서만 후보가 회수되어, 약 34:1 규모로 비대칭

을 이루는 이종 지식원 환경에서 분리 유지가 구

현 편의가 아니라 구조적 필요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 시스템의 세션 기반 대화 구조는 패

션 디자인 기획안이 단일 질의가 아닌 턴바이턴

(turn-by-turn)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턴바이턴 협업 구조는 인간

-AI 공동 창작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동 

창작 상호작용 프레임워크(Co-Creative Framework for 

Interaction)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Rezwana 

& Maher, 2023).

또한 본 연구는 박물관 유물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기존에 박물관 DB는 주로 검색과 열람의 대상

이었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유물 DB가 LLM의 응

답 생성에 직접 참여하는 지식원으로 전환된다.

한편 현재 구현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유물 이미지는 인터페이스 표시를 지원하지만 이

미지 임베딩(image embedding) 기반 검색이나 역검

색은 구현되지 않았다. 둘째, 현재 논문 코퍼스는 

｢한국복식｣ 학술지에 한정되어 있다. 셋째, 현재 

시스템은 전통복식 지식을 현대 패션 기획 질문에 

연결하는 수준이며, 패턴 설계, 소재 물성 분석 등 

디자인 실행의 후속 단계까지 지원하는 구조는 아

니다.

나아가 현재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의 디자인 

기획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향후에는 

기획 응답을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구

성하여 디자인 시각화까지 연결하거나, 패턴 설계·

소재 물성 분석 등 디자인 실행 단계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검증의 정량 결과로는, 응

답에서 추출된 유물 소장번호 전수가 박물관 DB

의 실존 유물과 일치하여 인용 일치율 100%(63/63)

를 기록하였으며, 분리 유지 구조는 유물 근거가 

필요한 동일 14질의 비교에서 단일 병합 구조(6/14) 

대비 전 질의(14/14)에서 유물 후보를 확보하였다. 

의미 기반 평가의 두 지표는 Es et al.(2024)이 제안

한 RAG 응답 자동 평가 프레임워크인 RAGA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평가 대상은 확장 포트폴리

오 20개 기획 질의의 응답이고, 평가에 사용한 근

거 자료는 시스템이 실제로 검색한 유물 해설과 

논문 원문이다. 응답 근거 충실도는 응답을 진술 

단위로 나눈 뒤 각 진술이 검색 자료로 뒷받침되

는 비율로 측정한다. 응답 관련성은 응답에서 역

으로 질문을 만들어 원 질문과의 유사도를 평균한 

값이다. 두 지표는 모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

며, 1에 가까울수록 좋다. 이때 채점은 응답을 생

성한 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이 수행하여, 자기 

응답을 스스로 채점하는 편향을 줄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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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근거 충실도는 0.819(중앙값 0.875), 응답 관

련성은 0.885(중앙값 0.8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

은 RAGAS 평가 기준에서 본 시스템의 응답이 검

색된 실제 자료에 잘 근거하면서 질문에도 잘 부

합함을 보여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석주선기념박물관 유물 DB와 한국

복식 학술 논문을 이중 지식원으로 활용하는 RAG 

기반 패션 디자인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

였다. 시스템은 유물 자료와 논문 자료를 분리 유

지한 채 디자이너의 질문 의도에 따라 적합한 자

료를 선별하고, 유물의 실물 정보와 학술적 해석

을 결합한 응답을 생성한다. 패션 디자인 시나리

오를 가정한 비교 검증을 통해, RAG 적용이 FEA 

모델의 기능적·표현적·심미적 세 차원 모두에서 

응답의 구체성과 문화적 정확성을 실질적으로 향

상시킴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음이의어·유사복식 

혼동 등 범용 LLM이 도메인 특화 지식 없이는 정

확한 응답을 생성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추가 질

의를 설계하여, RAG가 정보 보강을 넘어 문화적 

정확성 확보에 기여하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학술적 의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패션 디자이너가 별도의 모델 파인튜닝 없이도 기

구축된 전통복식 데이터베이스와 LLM을 결합하

여 도메인 특화 수준의 응답 품질을 확보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LoRA와 같은 효율적 파인튜닝 

기법이 시각적 디자인 생성 영역에서 강점을 갖는 

반면, 텍스트 기반의 실물 정보와 학술적 해석을 

통합하여 기획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는 RAG가 상

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유물의 소장번호·치수·재질

과 학술 논문의 복식사적 해석을 포함하는 구체적 

응답을 모델 재학습 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패션 디자인 연구와 교육에 실용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박물관 유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 열람 대

상이 아닌, AI 응답의 근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의의는 전통

복식을 현대 패션에 활용하려는 디자이너가 자연

어 질의를 통해 유물의 실물 정보와 복식사적 해

석을 함께 탐색하고, 이를 디자인 기획의 구체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검증은 인용 일치와 유물 근거 

확보, 자동 의미 평가처럼 시스템 자체의 검색·응

답 성능을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패션 전공자

나 실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사용성 검증, 그

리고 디자인 기획 지원 효과에 대한 사용자 평가

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 실무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는 아직 직접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가 패널 평가와 사용자 기반 

검증을 통해 실무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시스템은 텍스트 중심 구조에 머

물러 있으며, 이미지 기반 검색, 논문 코퍼스 확장, 

체계적 정량 평가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획 응답을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연결하여 디자인 시각화를 지원하는 확장과 함께, 

이미지 임베딩 기반 멀티모달 검색과 정량·정성 평

가 체계의 병행, 그리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기반 패션·복식 문헌까지의 코퍼스 

확장이 필요하다. 나아가 패션 브랜드별 디자인 

아카이브, 소재·원단 물성 데이터베이스, 브랜드가 

축적한 헤리티지(heritage) 자산 등을 추가 지식원

으로 통합한다면, 전통복식 재해석을 넘어 보다 

완성된 패션 디자인 기획 지원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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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ers reinterpreting traditional Korean costume for contemporary fashion need both material evidence—form, 

fabric, and dimensions—and dress-historical interpretation of symbolism and context. These two types of information 

are dispersed across museum artifact databases and academic publications, hindering integrated exploration, and 

general-purpose generative AI typically returns responses lacking the material evidence and cultural context specific 

to traditional costume. Hence, this study designed and implemented a RAG-based fashion design AI agent that combines 

the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artifact database and the museum’s own journal, the Journal 

of Korean Costume corpus as dual knowledge sources. Depending on the designer’s query intent, the system selectively 

grounds responses in artifact data, in scholarly interpretation, or in an integration of both. Without RAG, the model 

produced generic suggestions with no artifact accession numbers or scholarly citations across all queries. With RAG 

enabled, responses incorporated on average 3 artifacts and 5 academic papers per query, and every cited accession 

number matched an actual museum record. Intent-based source selection remained stable in an extended evaluation 

portfolio, and for queries requiring artifact-grounded evidence, the dual-collection architecture clearly outperformed 

a single-merged-collection baseline in securing material evidence. Analyzed through the FEA consumer needs model, 

artifact measurement data supplied the physical grounds for the functional dimension, while dress-historical interpretation 

drawn from journal articles served as the cultural grounds for the expressive and aesthetic dimensions—enabling designers 

to make source-grounded planning decisions across all three FEA dimen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structural 

feasibility of an AI agent that links traditional costume archives with academic literature, providing designers with 

support for evidence-based design planning grounded in traditional costume resources.

Key words : AI fashion design, traditional Korean costume, RAG, evidence-based design planning, FEA model


